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
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
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얼마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
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
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은 이미 훌쩍 뛰었다. 외국에서의 낙태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으
로 보장된 강간피해로 인한 낙태의 경우에도 시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 낙태시술 단속 강화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정부는 여성 인권 침
해하는 낙태고발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
권을 보장하라!

-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라!

- 모든 여성에게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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